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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인지기능 측정치들에 미치는 효과

김 홍 근† 김 용 숙 김 태 유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윌리스병원

재활심리학과 간호학과

한국 노인 756명에서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11개 인지기능 측정치들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

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령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6－21.4%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8.0%였다. 연령 효과는 이름대기와 기억기능의 측정치에서 가장 높았

다. 둘째, 교육수준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1.2－38.3%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13.5%였다.

교육수준 효과가 높은 범주에는 학습된 지식이나 개념과 연관된 측정치들이 많았으며, 교육

수준 효과가 낮은 범주에는 기억기능과 관리기능의 측정치가 많았다. 셋째, 성별의 효과는 측

정치에 따라 .1－5.3%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1.4%였다. 성별 효과는 기본지식(남>여)과 기

억기능(여>남)의 측정치에서 비교적 높았다. 연령, 교육수준, 성별 효과의 총합은 측정치에

따라 1.9－52.7%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23.0%이었다. 총합이 높은 측정치들은 교육수준>

연령 효과의 경향을 보였고, 총합이 낮은 측정치들은 연령>교육수준 효과의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한국 노인의 인지기능의 학술적 이해 및 임상심리적 평가에 유용한 자료를 제

공한다.

주요어 : 노인, 인지기능, 연령, 교육수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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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옮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인 심리학과 노인 정신의학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노인의 인지기

능에 미치는 효과는 노인 심리학 및 노인 정

신의학에서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Beeri et al.,

2006; Wiederholt et al., 1993; Zhang et al.,

1990).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특성은 국가별

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

과도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Collie,

Shafiq-Antonacci, Maruff, Tyler, & Currie, 1999;

Kempler, Teng, Dick, Taussig, & Davis, 1998). 그

러므로 한국 노인 대상의 자료가 요구되며 상

당수의 관련 자료들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

나 국내 발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발견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

인들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는 대규모 표집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규모

표집(N>500)에 근거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강연욱, 김향희, 나덕렬 1999; 서은현 등,

2007; 석정서, 최진영, 김호영, 2010; 우종인,

이정희, 홍진표 1996; Lee et al., 2004).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는 인지

기능 측정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측

정치들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Heaton, Ryan,

Grant, & Matthews, 1996). 그러나 다양한 측정

치들을 동시에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드물다

(석정서 등, 2010; Lee et al., 2004).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실제적 중요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효과 크기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통계적 유의

성의 보고에만 한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본 연구는 대규모 한국 노인 표집

(N=756)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측정치들(n=11)

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 크기

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세 가지를 고려하

였다. 각 변인들을 살펴보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노인의 인지기능 연구에서 가

장 중심적으로 고려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의 하나이다.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이 낮은 것은 일상 관찰 및 여러 경

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잘 확립된 사실이다

(Ganguli et al., 2010; Heaton et al., 1996; van

der Elst, van Boxtel, van Breukelen, & Jolles,

2006; van Hooren et al., 2007). 그러나 모든 인

지기능 측정치에서 항상 연령 효과가 유의한

것은 아니며 유의하더라도 측정치에 따라 효

과 크기에 차이가 있다(박종한, 김창수, 권오

양, 김남수, 1997; 이현수, 2005; Bolla, Lindgren,

Bonaccorsy, & Bleecker, 1990; Lee et al., 2004).

예를 들어 언어기억의 측정치들에서는 연령

효과가 대부분 유의하다(석정서 등, 2010; 안

효정, 최진영, 2004; 최진영, 이지은, 김명진,

김호영, 2006). 반면에 시각기억이나 시공간기

능의 일부 측정치들은 연령 효과가 매우 약하

거나 심지어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보고되었

다(조미혜, 강연욱, 2010; Kim & Chey, 2010).

이러한 연구간 차이는 표집 구성 및 다른 차

이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차

이로만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일한 노

인 표집에서 다양한 측정치들의 연령 효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연령 효과는 종단적이 아

니라 횡단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연령 효과

를 노화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한

다. 그러나 횡단적 연구에서도 연령과 상관된

변인들(예, 교육수준, 성별)이 잘 통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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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즉 연

령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측정치는

각각 관련 인지기능의 노화가 더 빠르거나 느

린 것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은 경향은 일상 관찰 및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잘 입증된다

(Ganguli et al., 2010; Heaton et al., 1996; van

der Elst et al.., 2006; van Hooren et al., 2007).

또한 노인 대상의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교육

수준의 효과 크기는 연령의 효과 크기를 상회

하였다(강연욱, 2006; 강연욱 등, 1999; 석정서

등, 2010; 송호정, 최진영 2006; Lee et al.,

2004). 예를 들어 K-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규준 연구에서 총점과 교육연수

의 상관은 .502인 반면에 총점과 연령의 상관

은 그 보다 작은 -.361이었다(강연욱, 2006). 그

러나 해외 연구들에서는 국내 연구에 비해 교

육수준의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

다(Ganguli et al., 2010; Wiederholt et al., 1993).

예를 들어 Ganguli et al. (2010)은 기억, 관리기

능, 언어, 주의, 시공간의 영역 모두에서 연령

의 효과가 교육의 효과 보다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석정서 등(2010)은 주의, 관리기능, 구

성, 개념화 모두에서 교육의 효과가 더 높으

며 기억에서만 연령의 효과가 더 높다고 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 교육수준 효과가 더 큰 경

향은 노인들 간의 교육 편차가 더 다양한 것

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 효과와 마

찬가지로 교육수준 효과도 인지기능 측정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CERAD-K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K)의 규준 연구에서 교육수준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1.0－34.2%의 큰 편차가 있었

다(Lee et al., 2004). 교육수준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할 수 있다. 첫째, 인지기능 측

정치가 학교에서 직간접으로 학습한 지식이나

개념(예, 상식, 어휘, 숫자, 도형)을 강조하는

경우다. 둘째, 인지기능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기선발(self-selection)요인(예, 지능,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 건강 관심)이 높은 개인일수록 교

육수준이 높은 경향이다. 그러므로 교육수준

효과는 학습요인과 자기선발요인을 모두 강하

게 반영하는 측정치에서 가장 높고, 두 요인

모두들 약하게 반영하는 측정치에서 가장 낮

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노인의 인지기능에서

일반적으로 효과가 약한 변인이다. 남성과 여

성 노인의 인지기능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의하더라도 효

과 크기가 대부분 작았다(Heaton et al., 1996;

van der Elst et al., 2006; van Hooren et al.,

2007). 예를 들어 CERAD-K의 규준 연구에서

성별 효과는 8개 측정치 중 5개에서만 유의하

였으며 효과 크기는 측정치에 따라 0.6－3.7%

에 그쳤다(Lee et al., 2004). 그러나 성별 효과

는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에서 흥미

로운 변인이다. 즉 어떤 측정치에서는 남성

노인이 높지만(강연욱, 2006; 송호정, 최진영,

2006) 다른 측정치에서는 여성 노인이 높다(강

연욱, 진주희, 나덕렬, 이정희, 박재설, 2000;

최진영 등, 2006). 예를 들어 CERAD-K의 규준

연구에서 보스톤이름대기, MMSE총점, 그림모

사, 그림기억에서는 남성 노인이 높았지만, 단

어기억에서는 여성 노인이 높았다(Lee et al.,

2004). 언어기억에서 여성 노인이 우세한 점은

다른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자주 보고되었다

(안효정, 최진영, 2004; 최진영, 박미선, 조비

룡, 양동원, 김상윤, 2002; 최진영 등, 2006;

Bleecker et al., 1988; de Frias, Nilsson, & Herlitz,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684 -

2006; van der Elst, van Boxtel, van Breukelen, &

Jolles, 2005; van Hooren et al., 2007). 인지기능

의 성차에 관한 전통적 이론은 시공간기능은

남성이 우세하고 언어기능은 여성이 우세함을

강조한다(Halpern, 1992).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대다수가 아동이나 대학생 자

료에 기초하므로 노인에 일반화되는 정도는

불확실하다. 또한 인지기능의 성차는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외국에서 보고된 성

차를 한국 노인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노인 인구에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이 보통이다(김홍근, 김태유, 2007; Lee et al.,

2004; Ganguli et al., 2010). 연령과 교육수준 간

의 상관은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교육수준

이 낮은 경향을 반영한다. 이 상관성은 세대

별로 교육 기회가 증가해 온 것과 관련되며

한국 노인의 표집에서는 상당히 뚜렷하다. 예

를 들어 K-MMSE의 규준 연구에서 연령과 교

육연수 사이에는 -.358의 상관이 있었다(강연

욱, 2006). 성별과 교육수준의 상관은 남성의

교육수준이 여성 보다 높음을 반영한다. 이

상관성 역시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의 자료

에서는 매우 뚜렷하다. 앞서 언급한 K-MMSE

의 규준 연구에서 성별과 교육연수 간에는

.402의 상관이 있었다(강연욱, 2006). 마지막으

로 연령과 성별 간의 상관은 여성의 평균 수

명이 남성 보다 높음을 반영한다.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 간의 상관성 때문에 각 변인의 효

과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통제되지 않는다

면 해석이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연령과 어

떤 인지기능 측정치 간의 유의한 상관은 연령

의 효과 뿐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성별의 효과

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 교육

수준, 성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인

들 간 상관성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는 변량분석이나 다중회

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방

법’ 참조). 부분상관은 해석이 간편하고 효과

크기와 직접 관련된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노인용 인지검사(Cognition Scale for Older

Adults, CSOA; 김홍근, 김태유, 2007)의 표준화

에 사용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가 학

술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표집수(n) %

연령(세) 55－59 154 20.4

60－64 112 14.8

65－69 162 21.4

70－74 203 26.9

75－79 125 16.5

교육수준(년) 0 153 20.2

1－6 297 39.3

7－9 105 13.9

10－12 139 18.4

≥13 62 8.2

성 남 175 23.1

여 581 76.9

표 1. 표준화 집단(n=756)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표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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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들은 노인 대상의 복지 관련 기관

이나 지역 사회의 비공식적 광고를 통하여 표

집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지역에서 주로

표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간단한 면

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경과와 정신과의 주

요 병력(예, 뇌졸중, 두부외상, 뇌수술, 간질,

알콜중독, 발달장애, 정신분열병, 치매)이 확인

되거나 의심되는 사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검사 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될 정도

의 시력, 청력장애를 보이는 사례들도 제외하

였다. 연구 대상자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전체

인원은 756명이었다. 표 1에는 연구 대상자들

의 연령대별(55－59, 60－64, 65－69, 70－74,

75－79세), 교육수준별(0, 1－6, 7－9, 10－12,

≥13년), 성별 표집수가 제시되어 있다(16명은

성별 기록이 누락되어 이름을 기준으로 성별

을 확정하였음). 표 2에는 각 연령대별로 교육

수준별 표집수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

적인 표준화 자료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 지

역별 표집 비율을 모두 전집과 일치시켜야 한

다. 그러나 현실적인 자료 수집은 자원의 제

약 때문에 표집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SOA의 표준화는 인지기능에 보다 중요

한 변인인 연령과 교육수준은 대표성 표집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변인인 성별과 지역은 표

집의 용이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수준의 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표집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의 하나는 각 연령대의 교육수

준을 전집의 분포와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이

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2000)에서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를 추출하여 관련 표집

수를 조절하였다1)

1) 통계청 자료는 인구센서스 시점인 2000년에서

표준화 시점인 2006년 사이에 6년의 시간이 흘

렀음을 감안하여 연령 수준을 보정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에 60세인 노인은 2006년에는 66세

인 것으로 전환하여 고려하였다.

교육수준(년)

연령(세) 0 1－6 7－9 10－12 ≥13 합계

55－59 표집수(n) 3 43 29 55 24 154

비율(%) 1.9 27.9 18.8 35.7 15.6 100.0

60－64 표집수(n) 11 45 18 28 10 112

비율(%) 9.8 40.2 16.1 25.0 8.9 100.0

65－69 표집수(n) 29 74 24 27 8 162

비율(%) 17.9 45.7 14.8 16.7 4.9 100.0

70－74 표집수(n) 54 93 25 19 12 203

비율(%) 26.6 45.8 12.3 9.4 5.9 100.0

75－79 표집수(n) 56 42 9 10 8 125

비율(%) 44.8 33.6 7.2 8.0 6.4 100.0

표 2. 표준화 집단의 각 연령대에서 교육수준별 표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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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검사자는 CSOA의 실시에 관해 충분한 훈련

을 받은 심리학 관련 전공의 학부 및 대학원

생들이었다. 피검자와 검사자가 일대 일로 면

접한 상태에서 개인별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7개의 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각 소검사의 절차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소검사는 다음의 순서

로 실시하였다).

단어기억검사

‘노인용 한국어 기억검사’(김태유 등, 2006)

에 기초한 소검사이다. 10장으로 구성된 그림

카드를 한 장씩 피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름

을 말하게 한 후에 무엇들을 보았는지 회상시

킨다. 이러한 즉시회상 시행을 3번 반복하여

실시한다. 10장의 그림카드는 ‘옥수수’, ‘모자’,

‘눈사람’, ‘풍선’, ‘가방’, ‘손’, ‘오징어’, ‘계단’,

‘칫솔’, ‘전화기’이다. 즉시회상 시행 후 20분

정도 지나면 지연회상을 실시한다. 지연회상

시행이 끝난 직후에 지연재인 시행을 실시한

다. 지연시행에서는 20개의 단어를 한 개씩

불러주면서 본 그림인지 안 본 그림인지를 응

답하게 한다. 진양성(true positive) 반응수에서

위양성(false positive) 반응수를 빼서 점수를 산

출한다. 분석에 포함된 측정치는 즉시회상총

합, 지연회상, 지연재인의 3가지였다.

스트룹검사

Stroop test(1935)에 기초한 소검사이다. 단순

시행과 간섭 시행으로 구성된다. 단순 시행에

서는 작은 원들이 배열된 검사판(4x6)을 주고

서 각 원이 그려진 색채(검정, 빨강, 노랑, 파

랑)를 가능한 빨리 말하게 한다. 간섭 시행에

서는 색채 단어가 배열된 검사판(4x6)을 주고

서 각 단어가 쓰인 색채를 가능한 빨리 말하

게 한다. 색채 단어가 쓰인 실제 색채는 항상

색채 단어와 불일치하였다(예, ‘검정’이라는 색

채 단어가 노란색으로 쓰임). 분석에 포함된

측정치는 단순 시행의 반응시간(초)과 간섭 시

행의 반응시간(초)이었다.

기본지식

웩슬러지능검사(Wechsler, 1981)의 Information

과 유사한 형식의 소검사이다. 일반 상식을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의 검사이며 총 20문항으

로 구성된다. 쉬운 문항에서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항으로 진행한다. 문항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일 년은 몇 달입니까?’, ‘한글은 누

가 만들었습니까?, ‘사서삼경 중의 하나로 공

자의 말씀을 담은 고서는 무엇입니까?’이다.

분석에 포함된 측정치는 정답을 말한 문항의

개수이다.

숫자외우기

웩슬러지능검사(Wechsler, 1981)의 Digit Span

에 기초한 소검사이다. 바로 따라 외우기 시

행(이하 ‘숫자외우기F’로 언급함)과 거꾸로 따

라 외우기 시행(이하 ‘숫자외우기B’로 언급함)

으로 구성된다. ‘숫자외우기F’에서는 검사자가

불러 준 숫자를 듣고서 그대로 반복하게 한다

(예, “4-2-3-5”를 듣고서 “4-2-3-5”라고 말하기).

‘숫자외우기B’에서는 검사자가 불러 준 숫자

를 듣고서 거꾸로 반복하게 한다. 두 시행 모

두 짧은 숫자에서 시작하여 점차 긴 숫자로

진행한다. 각 숫자 길이 별로 두 번의 시행이

있으며 두 번 모두 실패하는 경우에 중지한다.

분석에 포함된 측정치는 ‘숫자외우기F’의 점수

와 ‘숫자외우기B’의 점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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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그림모사

Rey complex figure(RCF; Rey, 1941)에 기초한

소검사이다. RCF를 보고서 똑같이 그리게 하

는 모사 시행을 실시한다. 채점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전체 그림을 18개의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별로 모양과 위치를 고려한다. 각 부

위에서 모양과 위치가 모두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2점, 모양과 위치 중 어느 하나만 정

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1점, 둘 다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5점, 전혀 그린 흔적이 없으면

0점을 준다. 그러므로 만점은 36점(2x18)이었

다.

그림이름대기

‘한국어 명칭말하기 검사’(김태유 등, 2004)

에 기초한 소검사이다. 24장으로 구성된 그림

카드를 피검자에게 한 장씩 보여주고 이름을

말하게 한다. 24장의 그림은 ‘부채’, ‘베개’,

‘연’, ‘목걸이’, ‘촛불’, ‘구름’, ‘거울’, ‘해바라

기’, ‘사과’, ‘땅콩’, ‘온도계’, ‘저울’, ‘컵’, ‘빗’,

‘돋보기’, ‘못’, ‘피리’, ‘우체통’, ‘호두’, ‘자물

쇠’, ‘엽서’, ‘카메라’, ‘얼음’, ‘건전지’이다(난이

도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임).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

용하는 것들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에 그림은 단순화된 양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측정

치는 정답을 말한 문항의 개수이다.

범주유창성

Category Fluency(Spreen & Strauss, 1998)에 기

초한 소검사이다. 동물 이름 시행과 농작물

이름 시행으로 구성된다. 동물 이름 시행에서

는 동물 이름을 1분 동안 가능한 많이 말하게

한다. 농작물 이름 시행에서는 논이나 밭에서

나는 농작물 이름을 1분 동안 가능한 많이 말

하게 한다. 분석에 포함된 측정치는 동물 이

름 시행과 농작물 이름 시행의 정답수를 합한

것이다.

7개의 소검사에서 11개의 측정치를 산출하

였다. 각 측정치와 관련된 인지기능은 연구자

들 간에 견해 및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단

순하게 기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트룹검

사’는 주의력 검사로 분류되는 경우(van

Zomeren & Brouwer, 1992)와 관리기능(executive

function; ‘실행기능’이라고도 번역함) 검사로

분류되는 경우(Spreen & Strauss, 1998)가 모두

빈번하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측

정치가 여러 인지기능을 혼합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단순한 해석을 어렵게 한다(김홍근, 최영

주, 이민영, 서석교, 2009; Phillips, 1997). 예를

들어 ‘그림이름대기’에는 지각적 조직화, 학습

된 지식, 기억기능, 언어기능이 모두 관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소검사 측정치 대표적 인지기능

단어기억검사 즉시회상총합 기억기능

지연회상 기억기능

지연재인 기억기능

스트룹검사 스트룹단순 주의기능

스트룹간섭 관리기능

기본지식 기본지식 학습된 지식

숫자외우기 숫자외우기F 단기기억

숫자외우기B 작업기억

Rey그림모사 Rey그림모사 구성력

그림이름대기 그림이름대기 지각적 조직화

범주유창성 범주유창성 관리기능

표 3. 각 소검사별 측정치와 관련된 대표적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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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치가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기

능을 목록화하면 표 3과 같다. 이 목록은 관

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 해석은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자료 분석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령과 측

정치간의 일반상관 및 다른 두 변인(교육수준,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산출하였다. 둘째, 교육수준(년)과 측정치간의

일반상관 및 다른 두 변인(연령, 성별)을 통

제한 부분상관을 산출하였다. 셋째, 성별과

측정치간의 일반상관 및 다른 두 변인(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부분상관을 산출하였다.

성별이 이분변인임에 비추어 성별과 관련된

상관은 양류상관계수(point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측정

치별로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독립변인인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결정하는 임계치로는 p<.05, 양

방을 사용하였다. 각 상관분석에서 효과 크기

(즉 설명변량)는 부분상관의 자승(r2,)을 기준으

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치가 <10%면 ‘약한 수

준’, 10%≤x<20%면 ‘중간 수준’, ≥20%면 ‘강

한 수준’으로 기술하였다. 11개의 측정치 중 9

개는 숫자가 클수록 수행이 우수하지만 ‘스트

룹단순’과 ‘스트룹간섭’의 2개 측정치는 숫자

가 작을수록 수행이 우수하였다. 상관 방향의

해석에 주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상관분

석 및 회귀분석에서 ‘스트룹단순’과 ‘스트룹간

섭’의 측정치는 음수화(즉 -1을 곱함)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에 사용된 모든 측정치들은 숫자가 클수록 수

행이 우수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음수화한 수치가

아니라 원수치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결 과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상관

표 4에는 연령(세), 교육수준(년), 성별 간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예상했던 대로 세 변

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연

령과 교육수준의 상관(r=-.414) 및 교육수준과

성별의 상관(r=-.338)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과 인지기능 측정

치 간의 상관을 분석함에 있어 다른 두 변인

의 통제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연령과

교육수준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과

성별

상관 -.414*** .097** -.338***

주. ***p<.001, **p<.01.

표 4. 연령(세), 교육수준(년), 성별(남=1, 여=2)

의 상관

연령의 효과

표 5에는 연령 범주에 따른 각 측정치의 평

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가

연령을 연속 변인으로 취급함에 비추어 이 자

료는 기술적 통계치로만 제시하였다. 모든 측

정치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수행이 낮았다. 표

6에는 연령(세)과 각 측정치 간의 일반상관 및

부분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측정치들은 부분

상관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다(이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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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에서도 동일함). 일반상관은 일차적 자료

로 제시하였고 실제 해석은 부분상관에 기초

하였다(이하 유사한 분석에서도 동일함). 연령

은 모든 측정치와 유의한 부분상관이 있었다.

연령의 효과 크기(부분상관의 자승)는 측정치

에 따라 .6－21.4%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8.0%였다. 측정치별로 보면 ‘그림이름대기’

(21.4%)는 강한 수준(≥20%), ‘즉시회상총점’

(13.3%)은 중간 수준(10%≤x<20%), 나머지 9

개 측정치는 약한 수준(<10%)이었다. 일반상

관의 효과 크기는 평균 16.4%로 부분상관에

비해 평균 8.3%가 높았다.

연령(세)

측정치 55－59 60－64 65－69 70－74 75－79

스트룹단순 M 18.69 20.97 22.50 26.15 30.71

SD 6.94 8.24 7.20 10.87 13.12

스트룹간섭 M 33.44 36.79 39.04 40.91 47.94

SD 11.59 12.05 13.14 17.77 23.64

숫자외우기F M 7.25 6.33 5.54 4.68 4.12

SD 2.89 2.75 2.30 2.08 1.92

숫자외우기B M 5.15 4.31 3.78 3.26 2.83

SD 2.01 1.93 1.67 1.67 1.73

기본지식 M 14.44 12.67 11.57 10.01 8.44

SD 3.42 3.74 3.77 3.96 3.94

범주유창성 M 31.55 28.73 26.77 25.32 21.90

SD 7.74 6.95 5.92 6.73 6.62

그림이름대기 M 19.60 15.90 13.74 12.45 10.70

SD 3.66 4.21 4.50 4.43 4.35

Rey그림모사 M 31.10 29.21 25.66 22.18 17.98

SD 5.41 7.11 9.74 11.05 11.69

즉시회상총점 M 22.46 20.60 19.88 18.85 17.21

SD 3.44 3.31 3.78 3.32 3.93

지연회상 M 7.88 7.29 7.07 6.80 5.89

SD 1.48 1.71 1.88 1.90 2.26

지연재인 M 9.80 9.70 9.79 9.59 9.39

SD 0.66 0.99 0.59 1.15 1.18

표 5.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연령별 평균(M)과 표준편차(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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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의 효과

표 7에는 교육수준 범주에 따른 각 측정치

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

구가 교육수준을 연속 변인으로 취급함에 비

추어 이 자료는 기술적 통계치로만 제시하였

다. 모든 측정치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

행이 높았다. 표 8에는 교육수준(년)과 각 측

정치 간의 일반상관 및 부분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모든 측정치와 유의한 부분

상관이 있었다. 교육수준의 효과 크기(부분상

관의 자승)는 측정치에 따라 1.2－38.3%의 편

차가 있었으며 평균 13.5%였다. 측정치별로

보면 ‘기본지식’(38.3%), ‘Rey그림모사’(24.3%),

‘그림이름대기’(22.4%), ‘숫자외우기B’(20.2%)는

강한 수준, ‘스트룹단순’(15.3%), ‘숫자외우기

F’(15.2%)는 중간 수준, ‘범주유창성’(5.3%), ‘스

트룹간섭’(2.7%), ‘즉시회상총점’(2.7%), ‘지연회

상’(1.3%), ‘지연재인’(1.2%)은 약한 수준이었다.

일반상관의 효과 크기는 평균 22.3%로 부분상

관에 비해 평균 8.7%가 높았다.

성별의 효과

표 9에는 성별에 따른 각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는 성별(남

=1, 여=2)과 각 측정치 간의 일반상관 및 부

분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부분상관은 ‘기본지

식’, ‘즉시회상총점’, ‘지연회상’, ‘숫자외우기

F’, ‘스트룹단순’, ‘숫자외우기B’, ‘스트룹간섭’

에서는 유의하였고, 나머지 4개 측정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의 방향을 보면 ‘기본지

식’, ‘숫자외우기F’, ‘숫자외우기B’에서는 남성

노인이 우세하였고, ‘즉시회상총점’, ‘지연회

일반상관 부분상관

측정치 r r2(%) r r2(%)

그림이름대기 -0.585*** 34.2 -0.463*** 21.4

즉시회상총점 -0.432*** 18.6 -0.365*** 13.3

기본지식 -0.478*** 22.8 -0.300*** 9.0

범주유창성 -0.404*** 16.3 -0.294*** 8.6

숫자외우기F -0.421*** 17.7 -0.266*** 7.1

지연회상 -0.318*** 10.1 -0.263*** 6.9

Rey그림모사 -0.439*** 19.3 -0.261*** 6.8

스트룹단순 -0.393*** 15.4 -0.237*** 5.6

숫자외우기B -0.409*** 16.8 -0.234*** 5.5

스트룹간섭 -0.265*** 7.0 -0.185*** 3.4

지연재인 -0.131*** 1.7 -0.076* 0.6

주. ***p<.001, *p<.05.

표 6.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연령(세)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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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스트룹단순’, ‘스트룹간섭’에서는 여성 노

인이 우세하였다. 성별의 효과 크기(부분상관

의 자승)는 .1－5.3%로 모두 약한 수준이었으

며 평균 1.4%였다. 측정치별로 보면 ‘기본지

식’(5.3%), ‘즉시회상총점’(3.7%), ‘지연회상’

(2.3%)에서 비교적 높았다. 일반상관의 효과

크기는 평균 3.6%로 부분상관에 비해 평균

2.2%가 높았다.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총합 효과

표 11에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에 의한 개

교육수준(년)

측정치 0 1－6 7－9 10－12 ≥13

스트룹단순 M 33.17 23.99 20.63 18.30 17.94

SD 12.28 9.05 7.39 6.01 5.85

스트룹간섭 M 45.25 41.02 37.93 34.91 31.45

SD 23.79 14.61 12.79 12.83 13.78

숫자외우기F M 3.73 5.06 5.87 7.08 8.35

SD 1.61 2.17 2.35 2.71 2.68

숫자외우기B M 2.07 3.59 4.38 5.14 5.60

SD 1.55 1.50 1.53 1.82 1.87

기본지식 M 7.14 10.35 12.25 14.99 17.24

SD 2.83 3.25 2.97 2.98 2.04

범주유창성 M 22.67 26.04 27.91 30.06 31.94

SD 6.67 6.53 6.11 7.51 9.07

그림이름대기 M 9.90 13.27 15.84 18.53 19.32

SD 4.33 4.26 4.22 3.95 3.59

Rey그림모사 M 13.66 24.70 30.39 31.28 32.37

SD 10.74 9.06 5.78 5.35 5.18

즉시회상총점 M 17.90 19.66 20.58 21.23 20.55

SD 3.64 3.86 3.89 3.73 3.62

지연회상 M 6.24 6.96 7.42 7.52 7.19

SD 2.20 1.89 1.82 1.62 1.96

지연재인 M 9.34 9.68 9.76 9.86 9.69

SD 1.44 0.76 1.06 0.47 0.69

표 7.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교육수준별 평균(M)과 표준편차(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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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관 부분상관

측정치 r r2(%) r r2(%)

기본지식 0.730*** 53.3 0.619*** 38.3

Rey그림모사 0.596*** 35.5 0.493*** 24.3

그림이름대기 0.617*** 38.1 0.473*** 22.4

숫자외우기B 0.576*** 33.1 0.450*** 20.2

스트룹단순 0.486*** 23.6 0.391*** 15.3

숫자외우기F 0.533*** 28.4 0.390*** 15.2

범주유창성 0.382*** 14.6 0.231*** 5.3

스트룹간섭 0.238*** 5.6 0.164*** 2.7

즉시회상총점 0.265*** 7.0 0.163*** 2.7

지연회상 0.192*** 3.7 0.116** 1.3

지연재인 0.146*** 2.1 0.109** 1.2

주. ***p<.001, **p<.01.

표 8.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교육수준(년)과의 상관

성

측정치 남 여

스트룹단순 M 22.23 24.32

SD 9.11 10.64

스트룹간섭 M 39.59 39.52

SD 14.91 17.36

숫자외우기F M 6.74 5.18

SD 2.75 2.48

숫자외우기B M 4.73 3.57

SD 2.02 1.86

기본지식 M 14.34 10.49

SD 3.89 3.98

범주유창성 M 28.94 26.21

SD 7.87 7.23

표 9.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성별 평균(M)과 표준편

차(SD)

성

측정치 남 여

그림이름대기 M 16.64 13.73

SD 5.16 5.05

Rey그림모사 M 28.29 24.13

SD 8.91 10.70

즉시회상총점 M 19.16 19.98

SD 3.94 3.91

지연회상 M 6.71 7.09

SD 1.93 1.95

지연재인 M 9.67 9.65

SD 0.74 1.01

표 9.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성별 평균(M)과 표준편

차(SD)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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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효과(부분상관의 자승)와 총합이 각 측정치

별로 제시되어 있다. 측정치들은 효과 총합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다. 효과 총합은 측정치

에 따라 1.9－52.7%의 큰 편차가 있었으며 평

균 23.0%였다. 측정치별로 보면 ‘기본지식’

(52.7%), ‘그림이름대기’(44.3%), ‘Rey그림모사

(31.2%)’, ‘숫자외우기B’(26.4%), ‘숫자외우기F’

(23.4%), ‘스트룹단순’(21.7%)은 강한 수준, ‘즉

시회상총점’(19.6%), ‘범주유창성’(14.2%), ‘지연

회상’(10.6%)은 중간 수준, ‘스트룹간섭’(6.8%)

과 ‘지연재인’(1.9%)은 약한 수준이었다. 효과

총합이 강한 수준인 측정치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연령의 효과를 보였다. 예외는 ‘그림이

름대기’로 연령(21.4%)과 교육수준(22.4%)의 효

과가 거의 대등하게 높았다. 반면에 효과 총

합이 중간 수준 이하인 측정치들은 대체로 연

령>교육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즉시회상총합’에서 특히 뚜렷하였다.

표 12에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독립변인

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가 각 측정치별로 제

시되어 있다. 측정치들은 R2이 높은 순으로 나

열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모든 측정치들에

서 유의하였다. R2은 측정치에 따라 2.9－

59.3%의 큰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29.1%였다.

측정치별로 보면 ‘기본지식’(59.3%), ‘그림이름

대기’(51.5%), ‘Rey그림모사(40.1%)’, ‘숫자외우

기B’(37.1%), ‘숫자외우기F’(34.0%), ‘스트룹단

순’(28.5%) ‘즉시회상총점’(22.5%), ‘범주유창

성’(22.0%)은 강한 수준, ‘지연회상’(12.6%)은

중간 수준, ‘스트룹간섭’(9.6%)과 ‘지연재

인’(2.9%)은 약한 수준이었다. 표 11과 표 12를

비교하면 측정치가 나열된 순서가 완전히 일

치하여서 부분상관과 회귀분석의 결과가 질적

으로 유사함을 보여준다. 다른 점은 회귀분석

일반상관 부분상관

측정치 r r2(%) r r2(%)

기본지식 -0.380*** 14.4 -0.231*** 5.3

즉시회상총점 0.088* 0.8 0.191*** 3.7

지연회상 0.082* 0.7 0.151*** 2.3

숫자외우기F -0.251*** 6.3 -0.105** 1.1

스트룹단순 -0.085* 0.7 0.086* 0.7

숫자외우기B -0.249*** 6.2 -0.085* 0.7

스트룹간섭 0.002 0.0 0.082* 0.7

그림이름대기 -0.235*** 5.5 -0.066 0.4

범주유창성 -0.155*** 2.4 -0.046 0.2

지연재인 -0.009 0.0 0.040 0.2

Rey그림모사 -0.168*** 2.8 0.032 0.1

주. ***p<.001, **p<.01, *p<.05.

표 10. 인지기능 측정치들의 성별(남=1, 여=2)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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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연령

β

교육수준

β

성별

β
F R2

기본지식 -0.22*** 0.59*** -0.16*** 365.93*** 59.3

그림이름대기 -0.40*** 0.44*** -0.05 265.69*** 51.5

Rey그림모사 -0.23*** 0.51*** 0.03 167.50*** 40.1

숫자외우기B -0.21*** 0.46*** -0.07* 148.06*** 37.1

숫자외우기F -0.25*** 0.40*** -0.09** 129.32*** 34.0

스트룹단순 -0.23*** 0.42*** 0.08* 100.11*** 28.5

즉시회상총점 -0.38*** 0.17*** 0.18*** 72.61*** 22.5

범주유창성 -0.30*** 0.24*** -0.04 70.84*** 22.0

지연회상 -0.28*** 0.13** 0.15*** 36.18*** 12.6

스트룹간섭 -0.20*** 0.18*** 0.08* 26.68*** 9.6

지연재인 -0.08* 0.13** 0.04 7.41*** 2.9

주. β=표준화계수, R2=설명변량, ***p<.001, **p<.01, *p<.05.

표 12. 각 인지기능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측정치
연령

r2(%)

교육수준

r2(%)

성별

r2(%)
총합

기본지식 9.0 38.3 5.3 52.7

그림이름대기 21.4 22.4 0.4 44.3

Rey그림모사 6.8 24.3 0.1 31.2

숫자외우기B 5.5 20.2 0.7 26.4

숫자외우기F 7.1 15.2 1.1 23.4

스트룹단순 5.6 15.3 0.7 21.7

즉시회상총점 13.3 2.7 3.7 19.6

범주유창성 8.6 5.3 0.2 14.2

지연회상 6.9 1.3 2.3 10.6

스트룹간섭 3.4 2.7 0.7 6.8

지연재인 0.6 1.2 0.2 1.9

주. r2=부분상관의 자승.

표 11. 각 인지기능 측정치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효과(r2) 및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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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2이 부분상관의 효과 총합보다 약간 높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지식’의 경우 R2이

59.3%인 반면에 부분상관의 효과 총합은

52.7%이었다. 부분상관과 회귀분석의 결과가

유사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통계기법

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제시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를 다양한 측정치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

다. 아래에서는 먼저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논의한 후 세 변인의 효과

를 전체 맥락에서 논의한다.

연령의 효과는 모든 인지기능 측정치에서

유의하였다. 연령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국

내외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강

연욱 등, 2000; 박종한 등, 1997; 석정서 등,

2010; Ganguli et al., 2010; van der Elst et al.,

2006; van Hooren et al., 2007). 본 연구의 연령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6－21.4%의 큰 편차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측정치별로 보면

‘그림이름대기’(21.4%)가 가장 높고, ‘즉시회상

총합’(13.3%)이 그 다음이었으며, 다른 측정치

들은 10%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그림의 이름

대기와 관련된 인지적 과정은 지각적 해석과

단어의 인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이름대

기’ 소검사는 단어의 난이도는 낮은 반면에

지각적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방법’ 참고).

이런 점에서 이 소검사의 높은 연령 효과는

단어의 인출 보다는 지각적 조직화(perceptual

organization)와 더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시회상총합’은 3번의 시행을 합산한 점에서

가장 신뢰로운 기억기능 측정치였다. 그러므

로 이 측정치의 결과는 기억기능의 연령 효과

가 높음을 제시한다. ‘지연회상’과 ‘지연재인’

의 연령 효과가 낮은 점은 이러한 해석의 제

한점이지만 ‘지연재인’의 경우 낮은 난이도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기억기능의 연령 효과

가 높은 점은 CERAD-K의 표준화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Lee et al., 2004). 이 연구에서 ‘단

어목록회상’의 연령 효과는 7개의 측정치 중

가장 높았다. ‘그림이름대기’와 ‘즉시회상총합’

의 높은 연령 효과는 각각 지각적 조직화와

기억기능의 노화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횡단적 연구의 연령 효과를 노화

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과 성별의 혼입은 통제하였지

만 다른 가능한 혼입 요인(예, 매스미디어 경

험, 의료서비스 경험)은 통제하지 못했다. 그

러므로 지각적 조직화와 기억기능의 노화가

빠르다는 가설은 종단적 자료에 기초한 검증

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효과 또한 모든 측정치에서 유

의하였다. 교육수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역

시 선행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석정서 등, 2010; 송호정, 최진영 2006; 조미

혜, 강연욱, 2010; Acevedo et al., 2000; Beeri et

al., 2006; Rosselli & Ardila, 1991). 본 연구의 교

육수준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1.2－38.3%의

큰 편차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측정

치별로 보면 ‘기본지식’(38.3%), ‘Rey그림모

사’(24.3%), ‘그림이름대기’(22.4%), ‘숫자외우기

B’(20.2%)는 강한 수준, ‘스트룹단순’(15.3%)과

‘숫자외우기F’(15.2%)는 중간 수준, ‘범주유창

성’(5.3%), ‘스트룹간섭’(2.7%), ‘즉시회상총점’

(2.7%), ‘지연회상’(1.3%), ‘지연재인’(1.2%)은 약

한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의 효과가 강한 범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696 -

에는 학습된 지식이나 개념과의 연관성이 보

다 명백한 측정치들이 많았다. 즉 ‘기본지식’

은 상식, ‘그림이름대기’는 어휘, ‘Rey그림모사’

는 도형 개념, ‘숫자외우기B’는 숫자 개념을

강조한다. 교육수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

과는 학습요인도 있지만 자기선발요인(예, 지

능이 높은 개인이 학력이 높은 경향)도 있다.

교육수준 효과가 강한 측정치들은 자기선발요

인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수준의 효과가 약한 범주에는 관리기능(‘범주

유창성’, ‘스트룹간섭’)과 기억기능(‘즉시회상총

합’, ‘지연회상’, ‘지연재인’)의 측정치가 많았

다. 관리기능과 기억기능의 교육수준 효과가

낮은 점은 CERAD-K의 표준화연구와도 일치한

다(Lee et al., 2004). 이 연구에서 ‘단어목록회

상’과 ‘언어유창성’의 교육수준 효과는 7개의

측정치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Lee et al.,

2004). 관리기능과 기억기능의 교육수준 효과

가 낮은 점은 학습요인이나 자기선발요인과의

연계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과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의 관점

에서 보면(Horn, 1966) 교육수준 효과가 높은

범주에는 결정지능 측정치들이 많았고, 낮은

범주에는 유동지능 측정치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본지식’과 ‘그림이름대기’는 결정지능

의 정의(즉, 학습된 지식)에 잘 부합하는 반면

에 ‘범주유창성’과 ‘스트룹간섭’은 유동지능의

정의(즉,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잘 부합한다.

성별의 효과는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효과와

는 달리 일부 측정치에서만 유의하였다. 또한

효과 크기도 가장 높은 측정치가 5.3%일 만큼

약한 수준이었다. 성별의 효과가 약한 점은

선행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강연

욱 등, 1999; 박미선, 최진영, 2003 서은현 등,

2007; van der Elst et al., 2006; van Hooren et

al., 2007). 성별 효과가 가장 높은 측정치는

‘기본지식’(5.3%), ‘즉시회상총점’(3.7%), ‘지연

회상’(2.3%)이었다. ‘기본지식’의 성별 효과는

남성 노인이 높음을 반영하였다. 교육수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차이가 있는 점

은 사회적 활동이나 교육 기회가 남성에게 더

많이 주어졌던 역사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시회상총점’과 ‘지연회상’의 성별

효과는 여성 노인이 높음을 반영하였다. 기억

기능에서 여성 노인이 우세함은 국내외의 여

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안효정,

최진영, 2004; 최진영 등, 2006; Bleecker et al.,

1988; de Frias et al., 2006; van der Elst et al.,

2005; van Hooren et al., 2007; Wiederholt et al.,

1993). 실제로 기억기능의 성차는 노인의 인지

기능 중 가장 명확하게 입증된 성차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van Hooren et al.(2007)의 연구에

서는 8개의 측정치 중 기억기능 측정치에서만

성차가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여성 노인의 기

억기능이 우세한 점은 효과 크기는 작지만 실

재하는 성차이로 보인다. 기억기능의 성차는

노년기에 보다 뚜렷한 점에서(Bleecker et al.,

1988; Halpern, 1992) 기억기능의 노화가 남성

에서 더 빠름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언어기

억에서만 제시되고 시각기억에서는 잘 제시되

지 않는 점에서(서은현 등, 2007; 조미혜, 강연

욱, 2010; Lewin, Wolgers, & Herlitz, 2001) 언어

기능의 여성 우세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효과 총합은 측정치

에 따라 1.9－52.7%의 큰 편차가 있었으며 평

균 23.0%이었다. 측정치별로 보면 ‘기본지

식’(52.7%), ‘그림이름대기’(44.3%), ‘Rey그림모

사’(31.2%), ‘숫자외우기B’(26.4%), ‘숫자외우기

F’(23.4%), ‘스트룹단순’(21.7%)은 강한 수준,

‘즉시회상총점’(19.6%), ‘범주유창성’(14.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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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상’(10.6%)은 중간 수준, ‘스트룹간섭’

(6.8%), ‘지연재인’(1.9%)은 약한 수준이었다.

11개의 측정치에 대한 효과 평균은 교육수준

이 13.5%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8.0%로 그

다음, 성별이 1.4%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의

효과가 연령의 효과를 상회하는 경향은 국내

의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강연욱, 2006;

석정서 등, 2010; Lee et al., 2004). 그러나 측정

치별로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의 효과가 연령

의 효과를 상회하는 측정치도 있지만 그 반대

인 경우도 있어서 다양하였다. 총합이 강한

수준인 측정치들은 교육수준 효과가 최소

15% 이상일 정도로 높았으며 대체로 교육수

준>연령 효과의 경향을 보였다. 예외는 ‘그림

이름대기’로 연령(21.4%)과 교육수준(22.4%)의

효과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높았다. 총합이

강한 범주에는 학습된 지식이나 개념과의 연

관성이 보다 명백한 측정치들이 많았다. 총합

이 중간 수준 이하인 측정치들은 교육수준의

효과가 최대 6% 이하일 정도로 낮았으며 대

체로 연령>교육수준 효과의 경향을 보였다.

이 범주에는 관리기능과 기억기능의 측정치가

많았다. 기억기능 측정치가 연령>교육수준 효

과를 보이는 점은 K-DRS(K-Dementia Rating

Scale)의 표준화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석정서

등, 2010). 이 연구에서 주의기능, 관리기능,

구성, 개념화에서 교육수준>연령 효과가 제시

된 반면에 기억기능에서는 연령>교육수준 효

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는 첫째, 측정치

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인지기능을

혼합적으로 반영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

이름대기’는 학습된 지식, 지각기능, 기억기능

이 모두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은 인지기능

의 측정에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결과의 명확

한 해석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한 결과 해

석을 강조하였다. 둘째, 심리측정적 특성(예,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에서 각 측정치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그러므로 측

정치 간의 결과 차이는 인지기능의 차이 뿐

아니라 심리측정적 특성의 차이도 반영할 수

있다. 이질적인 측정치들 간에 여러 심리측정

적 특성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노인의

인지기능의 학술적 이해 및 임상적 평가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표집에

근거한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령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6－21.4%의 편차가 있

었으며 평균 8.0%였다. 연령 효과는 이름대기

와 기억기능의 측정치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1.2－38.3%

의 편차가 있었으며 평균 13.5%였다. 교육수

준 효과가 높은 범주에는 학습된 지식이나 개

념과의 연관성이 보다 명백한 측정치들이 많

았으며, 교육수준 효과가 낮은 범주에는 기억

기능과 관리기능의 측정치가 많았다. 셋째, 성

별의 효과는 측정치에 따라 .1－5.3%의 편차

가 있었으며 평균 1.4%였다. 성별 효과는 기

본지식(남>여)과 기억기능(여>남)의 측정치에

서 비교적 높았다. 연령, 교육수준, 성별 효과

의 총합은 측정치에 따라 1.9－52.7%의 편차

가 있었으며 평균 23.0%이었다. 총합이 높은

측정치들은 교육수준>연령 효과의 경향을 보

였고, 총합이 낮은 측정치들은 연령>교육수준

효과의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한국 노

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인지기능에 미치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698 -

는 효과가 측정치에 따라 현저히 다름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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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ge, Education and Gender on Multiple Cognitive

Measures of Korean Older Adults

Hongkeun Kim Yong Suk Kim Tae-Yo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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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nalyzed effects of age, education, and gender on 11 cognitive measures in a sample of

756 older Korean adults. Partial correlations were computed to control for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age ranged from .6 to

21.4% across 11 measures, with a mean of 8.0%. The age effect was the highest for the measures of the

naming and memory functions. Second, the effect of education ranged from 1.2 to 38.3% across 11

measures, with a mean of 13.5%. The education effect tended to be high for the measures of learned

knowledge and low for the measures of the executive as well as the memory function. Third, the effect of

gender ranged from .1 to 5.3% across 11 measures, with a mean of 1.4%. The gender effect was

relatively high for the measures of the information function (male > female) and memory function (female

> male). The total effect of age, education and gender ranged from 1.9 to 52.7% across 11 measures,

with a mean of 23.0%. Those measures with high total effects tended to show stronger effects of

education relative to age, whereas those measures with low total effects tended to show stronger effects of

age relative to education.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data for understandi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older adults and their clinical evaluations.

Key words : older adult, cognitive function, age, education, gender


